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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벌·학벌·군벌… ‘벌(閥)’의 굴레를 깨라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윤수(Fila 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벤처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벤처기업가들이 속출

하고 있다. 재벌기업에 근무하는 젊은이들이 호시탐탐 벤처기업가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유능한 사원이 벤처기업으로 고액 봉급을 받으면서 유입되고 있다. 재벌기업에서는 유능한 

사원을 단속하느라 여념이 없다. 벤처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성과급을 대폭 강화하여 유능

한 사원의 유출을 방지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어쨌든 벤처기업으로 돈과 사람이 몰리고 있

다. 정부까지 나서서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창업의 순기능도 있

는 것 같다. 한편 강남의 그럴싸한 고급 술집에는 주 고객이 바뀌었다고 한다.  얼결에 큰돈 

한몫 잡은 젊은 벤처기업가들의 열띤 무대가 되었다는 씁쓸한 얘기도 들린다. 그래서 과거 

재벌 놀음과 같다고 염려하는 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받는 풍토는 긍정적이다. 기업의 구성 요

소는 사람과 자본이 기본이다. 한국은 과거 자본주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왜곡된 점이 있다. 

사람의 가치는 무시되고 자본의 중요성만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게다가 자본마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정경 유착으로 금융특혜를 독점하고  사람은 도구화되었다. "소유와 경영이 동

일시"되고 또 "혈연으로 세습"되고 있다. 세계에서 보기 드문 재벌, 족벌이 탄생됐다. 원래 "

벌(閥)"자는 좋은 의미의 글자가 아니다. 족벌, 학벌, 군벌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부정적

인 의미를 지녔다. 

  재벌, 족벌이 존재하다보니 기업 내에 자연히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창업자 오너와 

그의 아들 숫자만큼 임직원들도 패거리져서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번영을 위

한 노력은 뒷전이다. 중립은 박쥐신세처럼 모든 파벌로부터 배척 당하기 쉽다. 어느 편에 붙

어야 능력을 발휘할 기회라도 노릴 수 있다. 망한 재벌의 속내를 보면 오너 부자간, 오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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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간의 파벌 싸움이 엄존했다. 지금 살아 있는 재벌도 이러한 암투에 초연한 경우는 거의 없

는 것 같다.  

  제왕자리를 세습 받아 특권을 누리기 위해 암투를 벌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학연, 지연으

로 이합집산을 거듭한다. 한국에서는 정치에서만 지역 병이 있는게 아니다. 대부분 오너 출

신지역에 따라 기업의 종업원들의 지역 색이 결정된다. 경상도 출신 오너 밑에서 전라도 출

신이 고위임원으로 출세하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전라도 출신 오너 밑에서 타도 출신들이 

배겨나기 힘들다. 2세, 3세로 소유와 함께 경영이 세습되면서 학벌도 중요 변수가 된다. 2세 

오너가 K고등학교 출신이면 타교 출신보다 K고등하고 출신이 요직에 발탁되기가 훨씬 수

월하다. 2세, 3세로 경영이 세습될 때마다 학연을 중심으로 대폭 물갈이되는 사례가 얼마든

지 있다. 사실 권력과 유착하는 창구도 학연과 학벌이 중요 매개체가 아닌가. 

  지금처럼 개방화, 국제화된 시대에 각종 "벌"에 농락당하는 기업은 생존하기 쉽지 않다. 

재벌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전문 경영인조차 소모품

처럼 처리되고 능력보다 "벌"에 따라 신상이 좌우되는 풍토. 더구나 자연인인 오너와 2세의 

취향까지 맞추면서 생존해야 하는 월급쟁이들.

  기업을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거대한 빚만 안겨주고 나라를 멍들게 하는 모든 “벌”을 극

복해야 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4일

(금)
12월 7일

(월)
12월 8일

(화)
12월 9일

(수)
12월 10일

(목)

미 달 러 (USD) 1098.10 1086.60 1082.70 1084.40 1083.60

일 본 엔 (JPY) 1057.34 1042.55 1041.01 1040.99 1039.08

캐 나 다 달 러 (CAD) 853.49 850.10 845.79 846.13 844.98

홍 콩 달 러 (HKD) 141.67 140.19 139.69 139.90 139.79

위 안 화 (CNH) 167.56 166.42 166.08 166.18 166.42

유 로 화 (EUR) 1333.81 1318.15 1311.31 1313.15 1308.83

호 주 달 러 (AUD) 817.04 807.94 803.09 803.81 805.49

싱 가 폴 달 러 (SGD) 823.07 815.12 809.98 810.65 809.84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0.14 267.64 265.89 266.27 266.63


